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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grit on the 
perceptions of the nursing prof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who have undergone clinical training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outbreak. Method : Employing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177 
nursing students across three universities in City C, Gyengsangnam-do between October 11 and October 17, 
2022.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WIN 21.0. Results :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 nursing profession included ego-resilience (β＝.404), being a junior 
student (β＝.206), and the intention to work as a nursing practitioner in a hospital setting upon graduation (β
＝.192), The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7.2% (F＝9.01, p＜.001, R2＝.418, Adj. R2

＝.372). Conclusion :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ostering ego-resilience and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nursing profession through a systematic curriculum in the post-COVID-19 era. Establishing 
an accurate percep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will aid nursing students in improving their professional 
competency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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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인류에 대한 봉사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는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다[1]. 간호전문직관은 COVID-19의 범유행

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간호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2].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단시일 

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3].

COVID-19의 출현은 간호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이론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수

업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관

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인터넷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녹화강의, 실시간 화

상강의, 과제물 중심의 토의, 발표를 통한 실시간 수

업 등으로 이루어졌다[4]. 또한 실습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이 실습지인 

병원 방역 정책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면서 교내실습 

또는 온라인 실습교육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5]. 이같이 임상실습의 기회가 감소한 것은 간호대학

생이 간호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개발하고 간호전문직

관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

각된다.

간호대학생은 많은 양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

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COVID-19로 인

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추가되

어 심리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다[6].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 긴장, 우울, 

초조함 등의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여 학습의 방해요

인으로 작용하므로[7],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되

는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

관의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대중매체를 통해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소진, 부적절한 대우 등의 부정

적인 측면을 접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8]. COVID-19 이전 간호대학생의 간

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 있다[9,10]. 자아탄력성

은 상황적 요구들이 변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에 처했을 때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여 유연하

게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11]. COVID-19

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변화가 예상되

며, 자아탄력성은 COVID-19 이전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COVID-19 이후에도 자아탄력

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릿(Grit)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

경과 실패를 이겨내는 지속적인 열정을 뜻하며,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 특성으

로 연구된 결과이다[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그릿은 스트레스[13]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자아탄력성[14], 간호전문직관[13]과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들 변수의 관련성은 간호대학생

이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해 마음껏 

누려야 할 대학 캠퍼스 생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고, COVID-19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행연구

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 대한 신념과 관념, 이미

지의 총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바람직한 방향으

로 정립한다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으로부터 간

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1]. 간

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에 이론, 실습 전공교과목

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습득되어 향후 임

상실무에서 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3], 간호대학생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간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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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COVID-19를 위험하다

고 인식하였으며[15], Park 등[16]의 연구에서는 팬데

믹(Pandemic)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신념이나 느낌

이 부정적인 경우 간호전문직관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Lee와 Lim[17]의 연구에서는 COVID-19 유

행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이후에 임상실습 전보다 간호

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향후 COVID-19와 같은 새로운 감염성 

질환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간

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전략 

마련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

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올바

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고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간호

전문직관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 및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

문직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간호전문직관

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과 간호전문직

관의 수준 및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도 C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대학교

를 편의표출 하여,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중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2022년 기준)을 대

상으로 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

수를 11개로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

은 152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84명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1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목

적과 연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Bak과 Park[7]이 청소년을 대상으

로 개발한 도구를 Lee와 Park[18]이 대학생에 맞게 수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학생은 중고등

학생 시기와 달리 부모, 교사의 영향보다는 본인이 느

끼는 바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

문에 본인 원천 영역만을 사용하였다[18]. 도구는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으

며, Lee와 Park[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였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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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탄력성

Lee와 Kim[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

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사고, 정

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방식 4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3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그릿

그릿은 국외에서 Duckworth와 Quinn[12]이 개발한 

그릿척도(Original Grit Scale; Grit-O)를 Lee와 Sohn[19]

이 한국어로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지속적인 관심, 끈기있는 노력 2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3∼.83이었으며, Lee와 Sohn[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었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Lee[20]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Yeun 등[1]이 개발한 도구의 29문항 중 간호대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거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

이 있는 세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26문항이다[20].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

문성, 간호역할, 간호의 독자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Lee[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 전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았다(CSIRB-Y2022014). 연구대상자 모집 시 연

구자가 편의 표출한 3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 방법을 설명하였다. 자발

적인 참여와 중도 철회가 가능하며,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일련의 번호체계로 정리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대상자의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후에 암호화된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보관기

간이 끝나면 폐기할 것이다. 수집 자료는 오직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 후 자발적 동

의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간호전문직관은 빈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49명(84.2%)이었다. 연

령은 평균 25.13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95명(53.7%)

이었다. 종교 유무는 ‘없음’이 123명(69.5%)이었다.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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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Range

Gender Male 28 15.8

Female 149 84.2

Age 22years 56 31.6 25.13±6.26 22-55

23years 52 29.4

24years or older 69 39.0

School year Junior 95 53.7

Senior 82 46.3

Religion Yes 54 30.5

No 123 69.5

Personality traits Extrovert 32 18.1

Mixed 99 55.9

Introvert 46 2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8 61.0

Neutral  69 39.0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96 54.2

Neutral or Bad 81 45.8

Average grade for the previous 

semester

＜3.5 64 36.2

3.5∼4.0 74 41.8

≧4.0 39 22.0

Aptitude or interest in a major Yes 58 32.8

No 119 67.2

Presence of nurse among family Yes 54 30.5

No 123 69.5

Desired place for job Hospital 135 76.3

Public health 23 13.0

Other 19 10.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86 48.6

Neutral or Dissatisfied 91 51.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83 46.9

Neutral or Dissatisfied 94 53.1

Experience of COVID-19 infection Yes 102 57.6

No 75 42.4

Change of impression about nurses 

during COVID-19 pandemic

Positive 168 94.9

Negative 9 5.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7)

은 외향적과 내성적의 ‘혼합적’이 99명(55.9%)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108명(61.0%)이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이 96명(54.2%)이었다.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은 ‘3.5∼4.0 미만’이 74명(41.8%)이었다.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는 ‘아니오’가 119명(67.2%)이었

다. 가족 중 간호사 여부는 ‘없다’가 123명(69.5%)이었

다. 희망 근무 형태는 ‘병원 임상간호사’가 135명(76.3%)

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 또는 낮음’이 91명(51.4%)

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또는 낮음’이 94명

(53.1%)이었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은 ‘있다’가 102명

(57.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긍정적’이 168명(94.9%)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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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ean±SD Range Min Max

Academic stress

Grade 5 3.86±1.08

1-6

1.00 6.00

Class-taking 5 2.68±0.96 1.00 6.00

Studying 5 3.58±0.99 1.00 6.00

Total 15 3.37±0.82

Ego-resilience

Positive thinking 10 3.97±0.52

1-5

2.20 5.00

Emotion regulation 10 3.75±0.64 1.50 5.00

Goal-orienting 6 3.58±0.68 1.67 5.00

Communication 6 4.12±0.55 2.17 5.00

Total 32 3.86±0.41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6 2.88±0.60
1-5

1.33 4.67

Perseverance of effort 6 3.46±0.60 1.83 4.83

Total 12 3.17±0.47

Views on nursing profession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9 4.08±0.47

1-5

2.13 5.00

Social awareness 8 3.55±0.59 2.5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 4.28±0.55 2.50 5.0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 4.16±0.62 2.33 5.00

Originality of nursing 2 3.59±0.77 1.50 5.00

Total 26 3.92±0.44

Table 2.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and Views on Nursing Profession (N＝177)

2.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평점 3.37±0.82(6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성적영역’ 3.86±1.08점, 

‘공부영역’ 3.58±0.99점, ‘수업영역’ 2.68±0.96점 순이

었다.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 3.86±0.41점(5점 만점)이

었으며, 하위영역은 ‘의사소통방식’ 4.12±0.55점, ‘긍

정적 사고’ 3.97±0.52점, ‘정서조절’ 3.75±0.64점, ‘목표

지향성’ 3.58±0.68점 순이었다. 그릿은 평균평점 3.17± 

0.47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끈기있는 노

력’이 3.46±0.60점, ‘지속적인 관심’ 2.88±0.60점이었

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 3.92±0.44점(5점 만점)이

었으며, 하위영역은 ‘간호의 전문성’ 4.28±0.55점, ‘간

호역할’ 4.16±0.62점, ‘전문직 자아개념’ 4.08±0.47점, 

‘간호의 독자성’ 3.59±0.77점, ‘사회적 인식’ 3.55±0.59

점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학업스트레스는 ‘학년’(t＝2.95, p＝.004), ‘대인관계’

(t＝-2.31, p＝.022), ‘주관적 건강상태’(t＝-2.64, p＝.009), 

‘전공 만족도’(t＝-5.44, p＜.001), ‘임상실습 만족도’(t＝

-3.4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학년’

이 ‘4학년’보다, ‘대인관계’ ‘보통’이 ‘좋음’보다, ‘주관

적 건강상태’ ‘보통 또는 나쁨’이 ‘좋음’보다, ‘전공만

족도’ ‘보통 또는 낮음’이 ‘높음’보다, ‘임상실습만족

도’ ‘보통 또는 낮음’이 ‘높음’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

았다.

자아탄력성은 ‘종교 유무’(t＝-2.60, p＝.010), ‘성격’ 

(F＝4.87 p＝.009), ‘대인관계’(t＝4.32, p＜.001), ‘주관적 

건강상태’(t＝2.45, p＝.015), ‘희망 근무 형태’(F＝7.81, 

p＝.001), ‘전공만족도’(t＝5.04, p＜.001), ‘임상실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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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Views on nursing prof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20±0.95 -1.24 .217 3.79±0.45 -0.88 .381 3.16±0.46 -0.07 .948 3.92±0.50 0.00 .998

Female 3.40±0.79 3.87±0.41 3.17±0.47 3.92±0.42

Age 22 yearsa 3.48±0.84 2.15 .120 3.91±0.43 1.85 .161 3.20±0.50 0.24 .785 4.09±0.42 7.11 .001

23 yearsb 3.47±0.80 3.90±0.39 3.13±0.43 3.88±0.34 a＞b,c*

24 years or olderc 3.21±0.81 3.78±0.41 3.18±0.48 3.81±0.47

School year Junior 3.54±0.87 2.95 .004 3.81±0.43 -1.51 .134 3.15±0.45 -0.47 .638 3.98±0.45 1.98 .049

Senior 3.18±0.73 3.91±0.39 3.19±0.49 3.85±0.41

Religion Yes 3.43±0.92 0.64 .524 3.74±0.42 -2.60 .010 3.12±0.40 -1.09 .279 3.84±0.40 -1.71 .090

No 3.35±0.78 3.91±0.40 3.19±0.50 3.96±0.45

Personality traits Extroverta 3.19±0.87 2.33 .100 3.99±0.36 4.87 .009 3.34±0.50 2.94 .056 4.06±0.42 3.40 .036

Mixedb 3.33±8.23 3.88±0.41 a＞c* 3.15±0.46 3.93±0.43 a＞c*

Introvertc 3.58±0.75 3.71±0.43 3.09±0.45 3.09±0.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26±0.82 -2.31 .022 3.96±0.37 4.32 ＜.001 3.23±0.48 2.27 .025 4.00±0.44 3.13 .002

Neutral 3.55±0.80 3.70±0.42 3.07±0.45 3.80±0.41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22±0.80 -2.64 .009 3.93±0.39 2.45 .015 3.20±0.46 0.92 .360 3.98±0.46 1.90 .059

Neutral or Bad 3.55±0.82 3.77±0.43 3.13±0.48 3.86±0.39

Average grade 

for the previous 

semester

＜3.5 3.50±0.85 2.97 .054 3.82±0.40 1.89 .154 3.15±0.44 0.74 .478 3.90±0.42 0.39 .675

3.5∼4.0 3.40±0.77 3.83±0.42 3.15±0.47 3.91±0.44

≧4.0 3.10±0.82 3.97±0.41 3.25±0.52 3.98±0.47

Aptitude or 

interest in a major

Yes 3.30±0.72 -0.81 .421 3.94±0.36 1.86 .065 3.24±0.43 1.49 .137 4.02±0.43 2.18 .031

No 3.40±0.87 3.82±0.48 3.13±0.48 3.87±0.43

*Scheffe test (Table continued)

Table 3. Differences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and Views on Nursing Prof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7)

족도’(t＝4.54, p＜.001),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상 변화’(t＝2.60,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종교 유무’는 ‘없음’이 ‘있음’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성격’은 사후검정 결과 ‘외향적’이 ‘내성적’보

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보통’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보통 또는 나쁨’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희망근무형태’는 사후검

정 결과 ‘병원 임상간호사’가 ‘공무원’보다 자아탄력성

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

보다,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상 변화’는 ‘긍

정적’이 ‘부정적’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그릿은 ‘대인관계’(t＝2.27, p＝.025), ‘전공 만족도’

(t＝5.39, p＜.001), ‘임상실습 만족도’(t＝4.56,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보통’보다, ‘전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

보다 그릿이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연령’(F＝7.11, p＝.001), ‘학년’(t＝

1.98, p＝.049), ‘성격’(F＝3.40, p＝.036), ‘대인관계’(t

＝3.13, p＝.002),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t＝

2.18, p＝.031), ‘희망 근무 형태’(F＝10.58, p＜.001), 

‘전공 만족도’(t＝4.84, p＜.001), ‘임상실습 만족도’(t＝

5.3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사후검정 결과 ‘22세’가 ‘23세’와 ‘24세 이상’보다 간

호전문직관이 높았다. 또한 ‘3학년’이 ‘4학년’보다 간

호전문직관이 높았다. ‘성격’은 사후검정 결과 ‘외향

적’이 ‘내성적’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대인관

계’는 ‘좋음’이 ‘보통’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

음’이 ‘보통 또는 나쁨’보다,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는 ‘예’가 ‘아니오’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희망 근무 형태’는 사후검정 결과 ‘병원 임상간호사’

와 ‘기타’가 ‘공무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전

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임상실

습 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간호전문

직관이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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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Views on nursing prof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Presence of nurse 

among family

Yes 3.32±0.83 -0.58 .563 3.87±0.38 0.26 .796 3.22±0.52 1.00 .319 3.92±0.49 0.06 .953

No 3.39±0.82 3.85±0.43 3.15±0.45 3.92±0.41

Desired place 

for job

Hospitala 3.32±0.78 1.42 .244 3.92±0.38 7.81 .001 3.20±0.45 1.83 .164 3.99±0.39 10.58 ＜.001

Public healthb 3.51±0.84 3.58±0.47 a＞b* 3.00±0.51 3.56±0.51 a,c＞b*

Otherc 3.61±1.06 3.74±0.42 3.15±0.51 3.89±0.4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05±0.73 -5.44 ＜.001 4.01±0.35 5.04 ＜.001 3.35±0.44 5.39 ＜.001 4.08±0.41 4.84 ＜.001

Neutral or 

Dissatisfied

3.67±0.79 3.71±0.41 3.00±0.44 3.78±0.4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3.15±0.76 -3.42 ＜.001 4.00±0.31 4.54 ＜.001 3.33±0.41 4.56 ＜.001 4.10±0.40 5.37 ＜.001

Neutral or 

Dissatisfied

3.56±0.83 3.73±0.45 3.03±0.47 3.77±0.41

Experience of

COVID-19 infection

Yes 3.32±0.78 -1.05 .294 3.86±0.40 0.28 .779 3.20±0.46 1.11 .268 3.92±0.45 -0.12 .905

No 3.45±0.87 3.85±0.43 3.12±0.48 3.93±0.42

Change in impression 

about nurse during

COVID-19 pandemic

Positive 3.35±0.82 -1.47 .142 3.87±0.40 2.60 .010 3.18±0.46 1.79 .076 3.94±0.42 1.94 .054

Negative 3.76±0.81 3.51±0.52 2.90±0.62 3.65±0.64

*Scheffe test

Table 3. (continued)

Views on nursing profession

r(p )

Academic stress

r(p )

Ego-resilience

r(p )

Academic stress -.17(.021) 1

Ego-resilience .53(＜.001) -.50(＜.001) 1

Grit .42(＜.001) -.43(＜.001) .65(＜.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grit, ego-resilienc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N＝177)

4.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r＝-.17, p＝.021)과 부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관(r＝.53,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r＝-.50,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릿은 간호전문직관(r＝.42, p＜.001)과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r＝-.43, p＜.001)와 부적 

상관관계, 자아탄력성(r＝.65, p＜.001)과 정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4).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 Durbin-Watson 

값은 2.25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들간 자기 상관은 없

었고, 공차한계는 0.43∼0.93으로 모두 0.1 이상이었으

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

∼2.33으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1단계 위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2단계 위

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을 투입하

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는 선행연구[21,22]와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학

년, 성격,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 희망 

근무 형태,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투입하였

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을 제외한 명목변수 7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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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479 .164 　 21.16 .000 1.445 .416 　 3.47 .001

Age -.006 .005 -.082 -1.17 .243 -.003 .005 -.036 -.56 .578

School year (ref.＝Senior)

Junior .165 .060 .190 2.77 .006 .179 .055 .206 3.24 .001

Personality traits (ref.＝Introvert)

Extrovert .101 .099 .090 1.02 .308 .073 .090 .064 .81 .420

Mixed .054 .071 .061 .75 .454 .030 .065 .034 .46 .6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f.＝Neutral)

Good .090 .065 .101 1.38 .169 .022 .060 .024 .36 .720

Aptitude or interest in a major (ref.＝No)

Yes .030 .065 .032 .46 .648 .026 .059 .028 .43 .666

Desired place for job (ref.＝Public health)

Hospital .277 .093 .271 2.98 .003 .196 .086 .192 2.27 .025

Other .272 .121 .194 2.24 .026 .215 .111 .153 1.94 .054

Major satisfaction (ref.＝Neutral or dissatisfied)

Satisfied .130 .075 .150 1.74 .085 .065 .071 .075 .91 .36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f.＝Neutral or dissatisfied)

Satisfied .171 .073 .196 2.35 .020 .126 .066 .145 1.90 .059

Academic stress .058 .040 .109 1.44 .153

Ego-resilience .426 .096 .404 4.43 ＜.001

Grit .092 .078 .099 1.18 .239

Adj.R2 .230 .372

R2 .274 .418

ΔR2 - .144

F(p) 6.26(＜.001) 9.01(＜.001)

ΔF(p) - 13.46(＜.001)

Durbin-Watson＝2.25, VIF＝1.12-2.33, Tolerance＝0.43-0.93

*SE: Standard Error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views of nursing profession of participants (N＝177)

미 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4학년에 비해

서 3학년(β＝.190, p＝.006)이, 희망 근무 형태가 공무원

인 경우에 비해서 병원 임상간호사(β＝.271, p＝.003)

인 경우와 기타(β＝.194, p＝.026)인 경우가, 임상실습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에 비해서 높은(β＝

.196, p＝.020)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

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희망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나 공무원 외 다른 

형태인 경우’, ‘3학년’ 순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3.0%였

다(F＝6.26, p＜.001).

모델 2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을 위계로 투입하였

다. 그 결과 4학년에 비해서 3학년(β＝.206, p＝.001)이, 

희망 근무 형태가 공무원인 경우에 비해서 병원 임상

간호사(β＝.192, p＝.025)인 경우, 그리고 자아탄력성

(β＝.404, p＜001)이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

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3학

년’, ‘희망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 순이

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37.2%로 모델 1에 비해 14.4% 

point 증가하였고,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9.01, p＜.001)(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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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이 간호대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

며,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시대에 알맞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3.37점

(6점 만점)이었다.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우나 COVID-19 전 Bak과 Park[7]의 도구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Seo와 Oh[23]의 연구에서는 2.68점(6점 

만점)이었고,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

는 시기에 자료수집을 한 Hong과 Han[24]의 연구에서

는 4.45점(6점 만점)이었다. 본 연구 결과인 3.37점은 

COVID-19 전 2.68점[23]보다는 높지만 비대면 수업이 

막 시작되는 시기에 연구된 4.45점[24]보다 낮은 수준

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COVID-19 출현 초기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수업이 안정화되고 학생들도 수업방

식에 점차 적응하였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하위영역

은 성적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업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23]. 이는 향후 

입사하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성적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3학년이 4학년

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3]. 

이는 3학년 때 임상실습이 시작되고 전공과목의 심화 

과정이 시작되어 부담을 느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

였으나, 4학년 때는 많은 공부량에 익숙해지고 전공 

과정에 적응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인

관계가 좋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을 보였

다.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

스를 친구들과의 수다로 풀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스스로 체력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여 힘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 건

강정보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는 헬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25]을 적용한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였다[23].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스

스로 잘 해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며 불안

감이 감소하여 학업스트레스 또한 낮은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스트레

스가 낮았다.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간호로 제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전공 내용에 대

한 이해가 쉬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

직관은 임상실습을 포함한 전공 교과목을 수료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3], 이러한 습득 과정의 만족

도를 높여주고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86점(5

점 만점)이었다. COVID-19 이후 본 연구와 동일한 도

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Yoon[26]의 연구에서는 4.01점으로, 본 연구에

서 측정된 4학년의 점수(3.91±0.39)와 유사하였다. 자

아탄력적인 사람은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낸다[26].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난 상황에서 전문성과 책임

감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간

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정서 조절 기제로 작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졸업 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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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에 자아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가 좋은 학생은 다른 사람과 대면할 때 정서를 조절하

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을 충족하여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

았는데, 이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

로 사고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헬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

램[25]을 적용한다면 주관적 건강 상태를 높임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희망 근무 형

태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가 

공무원인 경우보다 높았다. 팬데믹(Pandemic)으로 인

해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

리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이 되길 희망하는 간호대학

생의 자아탄력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한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

탄력성이 높았다. 전공 과정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면 전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Lee와 Kim[10]의 연구에서도 전공 만족

과 좋은 대인관계가 학교생활을 만족시키고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인 것으로 보

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3.17점(5점 만

점)이었다. COVID-19 이전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대상

자의 그릿은 3.11점[13]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그릿은 팬데믹(Pandemic)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간호대

학생의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

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그릿은 감염병 시대라는 환

경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한 그릿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릿은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19], 간호대학생이 전

공 과정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릿의 하위영역은 ‘끈

기있는 노력’이 ‘지속적인 관심’보다 높은 수치로 나

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3]. ‘지속적인 관심’이 

‘끈기있는 노력’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유아교육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정서적 불안정, 

환경 민감성, 불안, 피로, 긴장 등의 신경증(neuroticism)

이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기가 어렵다고 하였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심

리적, 환경적,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를 적용한다면 전문직 간호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릿은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

관계가 좋은 학생은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지함으로써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

문에 그릿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 만족도가 높

은 경우 그릿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 교육 과

정에 대해 만족하면 본인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

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릿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실제로 환자 

간호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행위가 

익숙해지고 역량이 강화되어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끈기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임

상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실습 지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3.92점

(5점 만점)이었다.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지만, Yeun 등[1]이 개발한 도구로 3, 4학년을 대상으

로 조사한 선행연구 중 COVID-19가 출현하기 전 자

료수집을 한 연구에서는 3.69점(5점 만점)[13]으로 나

타나, COVID-19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

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은 시대적 배경 뿐 아니라 

개인별 특성과 여러 외부요인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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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관련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하위영역

은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고, ‘사회적 인식’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간호를 전문적인 지

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하였으나,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팬데믹

(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높지 않다고 생각하

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

반 대중에게도 간호의 전문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높았으며, 이는 Park 등[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봉사와 소명이라는 이타

적 가치를 포함하므로[1], 타인에 대한 관심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러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가 

있는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

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17]. 또한 전공 만족도와 임

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

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3,13,14,16,17].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전문직관이 체계

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

라서 학년이 진급되어도 간호학에 대한 적성과 흥미

가 유지되도록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

여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

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자아

탄력성은 선행연구들[9,10]에서도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COVID-19 팬데

믹(Pandemic) 이후에도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상황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경에 대해서 건강한 방법

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므로[11], 간호대학생이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라는 변화한 환경에서 역경

을 이겨내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며 간호에 대한 신념

과 견해를 형성하는데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자아탄력성을 증

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간호전문직관을 발

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아탄력성 프로그램

은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지

만, 유아교육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증

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선례가 있다[28].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인 ‘목표지향성’, ‘긍정적 사고’, ‘정서 조절’을 높여주

고, ‘의사소통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동아

리 활동을 권유하는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병행한

다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

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4학

년에 비해서 3학년이었다. COVID-19 출현 이후 선행

된 Kim 등[21]의 연구에서도 3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원인에 대해 유추해보면, 임상실습 횟수

가 많아질수록 간호사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들을 간

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해 교내 임

상실습으로 대체됨에 따라 임상에 대한 현실성이 낮

아져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차이

의 원인이 꼭 임상실습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간호교

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간호전문직관이 교육

을 더 많이 받은 4학년에서 더 낮아진 결과를 보였으

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심화되는 교

과과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4학년은 졸업 후 

곧 간호사가 되므로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학년마다 간호전문직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년

별 간호전문직관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렇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향후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졸

업 후 희망 근무 형태가 공무원인 경우에 비해서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였다. 병원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

직관은 직접적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현장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하므로,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해 

증가한 대상자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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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29]. 

실제로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임상간

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나갈 때까지 높은 간호전문직관

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이 간호전

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긍

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시대에 알맞는 교육

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4학년에 비해 3학년, 졸업 

후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비해 병원 임상간호사

를 희망하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간호전문직관

을 3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시절 4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해야 하며, 이때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학년별 간호전문직관 증진 프로그

램을 병행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향후 임상에서 간호사

의 간호전문직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라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서도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

시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증진 프로그

램 개발 시 어떤 변수를 증진시킬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이러

한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년별 간호

전문직관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위해 1학년부

터 졸업학년까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어떻

게 변화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종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외 다른 

변수를 포함한 심층적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간

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

아탄력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

한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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